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 전국 곳곳 우박 쏟아져 농작물 피해 심각,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0~11일 전국 곳곳에 우박이 쏟아져 상당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12일 기준 경북, 충북, 강원, 전북 등의 지역에서 

과수,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 1,185ha 재배 면적에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봄 가뭄, 이상저온 및 서리(3월 말~4월 초), 강풍·폭우(5월 초)에 이어 네 번째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입니다. 현장 농민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기후 재해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농식품부는 대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냉해피해 대응에 총력’(5.9 보도자료)을 다한다더니 한 달이 넘도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도 

없습니다. 정부의 한가한 대응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대정부 건의가 잇따르고 있습

니다. 우선 냉해·우박 피해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대책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복구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재해 대상품목 및 보상범위 확대, 보상률과 복구비 지원단

가 상향 등 현장에서 절실한 재해대책의 단기 개선은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농정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쌀값하락, 생산비 폭등, 농업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 냉해피해 우박피해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농정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와있습니다. 

더 이상 단기적 대책으로는 농작물 피해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재해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산자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

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이은 농작물 재해에 대해 시급히 현장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입장문>
2023.6.14.(수)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문의 : 전국농어민위원회 대변인 이영수(010-8751-2615)


